
코로나 시름 잠시 잊게 만드는 시원한 파도...어떻게 만들었나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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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]

요즘 서울 도심에 시원한 파도를 담은 미디어 아트가 잇달아 등장해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분

위기를 잠시나마 잊게 하고 있습니다.

누가, 어떻게 만든 작품일까요?

이승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

[기자]

■ , a'strict, 국제갤러리, 9월 27일까지

끊임없이 파도가 밀려듭니다.

거침없이 벽을 오르다 포말로 사라집니다.

높이 6m, 폭 13m 한정된 공간이지만 세 면의 거울 덕분에 해변이 끝없이 펼쳐져 보입니다.

처음엔 아이처럼 즐겁다가도 문득 거대한 자연 속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.

[김서정 / 관람객 : 재미있는 바다 같기도 하고 겨울 바다에서 소리가 아주 극대화된 고요한

느낌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오히려 감상하면서 더 차분해지는….]

작가는 미디어 아트 그룹 에이스트릭트입니다.

소리는 녹음한 것이지만 파도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만들어낸 그래픽입니다.

[이상진 / 에이스트릭트 작가 : 바다는 직접 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지

않고도 작은 전시관에서도 거대한 자연을 보여주고, 공감하고 싶었습니다.]

에이스트릭트의 작품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.

['WAVE', a'strict,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아티움, 8월 31일까지 매시 정각]



page 9 of 9

첫 작품은 지난 5월부터 서울 삼성동 대형 스크린에 등장하고 있는 공공 미디어 아트입니다.

유리 상자를 벗어나려는 듯 요동치는 거센 파도,

평면인 스크린을 입체적 공간으로 보이게 한 기술로 등장하자마자 해외 언론들의 관심을 받

았습니다.

스스로 신진 작가라고 부르지만 에이스트릭트는 17년 된 유수의 디지털 디자인 회사 전현직

직원들입니다.

상업 활동 속에서 제약되던 창의성을 앞으로 마음껏 표출할 생각입니다.

[이성호 / 에이스트릭트 리더 : 직관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쉽게 호응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

데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. 그 이유가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상업적인 활동을 진행해왔고…]

[김민경 / 국제갤러리 전시 담당 : 작품 속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스톨레이션 아트워

크라는 면에서 좀 더 미디어 아트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

다.]

미디어 아트가 관객을 공간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몰입형 예술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.

YTN 이승은[selee@ytn.co.kr]입니다.

URL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6_2020082304023712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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